
보 도 해 명 자 료
(’18. 7. 2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‘탈원전’ 이후 원전 정비일수 2배로... 노는 원전,

2년전보다 2~4기 늘어난 셈(’18. 7. 26, 조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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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원전 가동은
급격히 줄고, 원전 이용률은 급락했음

ㅇ 까다로운 허가 규정에 정비일수는 늘고, 가동 중단이 장기화 되면서
이용률은 하락할 수 밖에 없음. 원전 경제성이 자연스럽게 떨어질
수밖에 없는 구조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원전 이용률이 감소한 원인은 예방정비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과
관련된 문제점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일부 원전이 일시적으로 가동
중지되었기 때문이며,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

ㅇ 원전의 안전 점검이 확대된 이유는 격납건물 철판부식, 콘크리트내
이물질 혼입 등 과거로부터 누적된 안전관리상의 잘못을 바로 잡고
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안위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시행한
조치임

□ 한수원은 향후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고려할 때 하반기 원전 이용률은
77.3%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
* 한수원 이용률 전망 : ‘18.2분기 62.6%, ‘18.3분기 77.2%, ’18.4분기
77.5%(‘18.6월 계획예방정비 일정 기준,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음)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정종영 과장(044-203-5320)
홍충완 사무관(044-203-53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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